
P V C창호 신증설“바람”
동신케미칼·금강 대규모 신증설 … 가격경쟁 불가피

공급과잉과 가격경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P V C창호재시장이 건자재 생산기업들의 신증설이

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P V C창호 생산기업들은 시장쟁탈전이 가열됨에 따라 점유율 확대를 위해

저가정책과 물량확대 정책을 펴 기존 기업들이 대규모의 증설을 추진하는 한편, 신규기업들의 참여

가 가속화되고 있어 가격경쟁으로 인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4 년5월 금강이 1만2 0 0 0톤 규모로 신규참여

한 후 9 5년에 1만톤 내외의 대규모 증설을 추

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또 채광판 전문

생산기업인 동신케미칼이 9 4년1 1월 연산 1만

톤규모 생산설비를 완료, 95년부터 공장패널용

창호재를 중심으로 주택 및 아파트창호 판매

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따라서 9 5년 국내 P V C창호 생산능력은 총 1 5

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

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생산기업인 L G화학은

방음 및 단열·기밀성을 보완한 P V C창호재를

개발, 기존 생산라인을 교체해 모델변경을 시

도하는 등 선두위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

투자에 나서고 있다. 

또 2월1 1일 P V C창호생산기업의 하나인 포스코켐이 매각될 방침이어서 인수한 기업의 P V C창호 투

자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이같은 P V C창호업계의 신증설 및 신제품 개발·기업매각 등이 맞물려 시장재편과 함께 저가경쟁이

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.

PVC 창호는 9 4년 하반기 원료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 판매가격은 하락한 것으로

알려져 원료수지를 생산하는 L G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채산성악화가 우려

되고 있다.

이같이 채산성악화가 지속되자 신규참여 예정이었던 연합인슈가 참여를 보류했으며, 증설을 추진중

인 악투알이 계획을 미루는 등 중소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창호는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관건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의 시장유지와 신규기업들의 시장잠

식 경쟁으로 제조원가 수준의 저가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 혼란과 저질

제품의 추방을 위해 제품규격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9 4년 2 1 0 0억원(시공비 포함)으로 추정되는 P V C창호시장은 L G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이 전체의 8 0 %

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포스코켐을 비롯 금강·샤인화학·악투알 등이 제품개발과 시장확대

에 나서고 있다.               

<화학저널 1 9 9 5 / 3 / 2 0 >

제품명 생산능력 비 고구 분

L G 화 학

한화종합화학

포 스 코 켐

금 강

동신케미칼

은혜프라스틱

악 투 알

샤 인 화 학

기 타

합 계

하이샤시

골든(홈)샤시

엘엘샤시

금강샤시

동신화인샤

시

은혜샤시

톱샤시

샤인샤시

-

모델변경

1만2 0 0 0톤증설계획

9 4년1 1월신규참여

증설보류

국내 P V C창호재생산현황( 1 9 9 5 ) (단위 : M/T)


